
광주전남테마마을

광주양3동청춘발산마을의 양학선선수기념관 . 양은냄비와 엄마를기다리는펭귄마을아이들 .

각화동 시화마을 광주문학관

전시교육창작교류의공간

쇠락한달동네에예술의향기

양3동발산마을 청춘발산

양림동펭귄마을 공예특화거리

영화 1987 배경목포시화골목

비탈진골목길따라벽화감상

■광주

▲광주문학관 품은각화동시화(詩畵)문화마을

시화(詩畵)를테마로한광주시북구각화동 시

화마을은최근문학을품에안았다. 지난 2023년

9월광주문학의산실인광주문학관이개관했다.이

곳은 시민과 함께 하는 전시교육창작교류의 복

합문화공간역할을톡톡히한다.지하 1층지상 4

층 규모인광주문학관 1층은 광주시북구시화문

화마을커뮤니티센터로활용되고있다.화~토요일

마다 어린이놀이터, 실버체조댄스, 이야기할머니

(할머니가 들려주는 구연동화) 등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이진행된다.

시가흐르는공간이라고해서 시(詩)샘이라고

부르고요. 관람객들이바위에앉아시를읽어보며

쉴수있는공간입니다.

광주문학관 2층기획전시실에들어서면미디어

아트작품인 시샘이첫눈에들어온다.이수복 봄

비와 김영랑 언덕에 바로 누워 , 박용철 이대로

가랴마는 ,문병란 희망가 등광주출신시인들의

시가작은연못에투영된다.시구를눈으로읽고있

으면파문이일듯수면이일렁이며다른시가등장

한다.또한 문학수다방과 문학사랑방 ,창작실,

프로그램실등으로구성돼있다. 기성작가와작가

지망생을 위한 2~3층 창작실은 용아(龍兒) 박용

철, 다형(茶兄) 김현승, 정소파, 서은(瑞隱) 문병

란시인의이름을붙였다.

3층 상설전시실은 고려~조선시대의 문학부터

근대,해방정국,한국전쟁기, 1960년대, 1970년대

등시대순으로광주문학의변화상을보여준다.그

리고 광주문학을 대표하는 박용철, 김현승, 정소

파,문병란시인을비롯해1980년오월문학에대해

소개한다. 광주문학관 인근 고가아래에는 문화동

주민자치위가지난2007년10월세운 시화(詩畵)

가 있는 문화마을 표지석이 자리하고 있다. 한때

벽화마을로유명했던길건너편부지에는고층아

파트단지가들어서며사라져버렸고대신 브로크

시멘트벽돌 벽화일부만보존돼있다.

문학관 뒤편에는 금봉미술관이 자리하고 있다.

경관이빼어난각화저수지주변에는둘레길이조성

돼 있고, 싸리길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무등산

자락 무돌길 구간으로이어진다.(광주시북구각

화대로 93)

▲청년과주민이함께만들어가는 청춘발산마을

청춘과 발산의조합. 서구양3동발산마을은

청춘의다이내믹한에너지가발산되는듯한느낌을

안겨준다. 서민들의애환이서려있는쇠락하던달

동네가 젊은 예술가들이 참여한 도시재생 사업에

따라주목받는테마마을로변모했다.무지개빛깔

로채색된 108계단을오르며발산마을로시간여

행을떠난다.우선이곳에서는두명의 스타를벽

화로만날수있다. 2012년런던올림픽체조도마

종목에서금메달을수상한체조선수양학선과아이

돌그룹BTS(방탄소년단)제이홉이다. 2021년2

월광주출신제이홉의생일을기념해중국팬클럽

후원으로 조성된 제이홉 벽화는 HOPE 1994

WORLD 0218 문구를새겼다.같은해11월설치

된양학선벽화에적힌 내가꿈을이루면나는누

군가의꿈이된다는캘리그래피문구는여행자에

게울림을안겨준다.

오랜만에찾은발산마을에새로운시설이조성됐

다. 양학선선수기념관과 별빛발산마을커뮤니

티 센터이다. 기념관 1층은 인송 구영웅 카메라

관으로활용되고있다.작가가사용하거나컬렉션

한다양한카메라들이전시돼있다. 1930년대목재

사진기를비롯해필름카메라, 디지털카메라등다

양하다. 발산마을은 양학선 선수가 7살 무렵부터

살았던곳이다.기념공간은양학선선수의유년시

절부터현재에이르기까지어려움을극복하고세계

적인체조선수로성장하는과정을꼼꼼하게보여준

다.

좁디좁지만정겨운느낌을안겨주는비탈진마을

골목길을거닐다보면문득 발산을지키는영웅들

2 (작가 백상옥) 등 발산주민들의 삶이 녹아있는

다양한 예술작품과 마주친다. 별마루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발산마을 슬레이트시멘트 지붕과 광주

천건너편고층아파트풍경이대조적이다. 청춘발

산협동조합 (bal-san.com)은 행복줍기 프로젝

트 등 주민과 함께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프로그램들을진행하고있다.

▲근대역사와 예술의 향기… 양림동 근대역사

문화마을펭귄마을

양림동은광주를찾은여행자들이첫손에꼽는

핫 플레이스이다. 구한말 선교사들이 자리를 잡

았던근대기기독교의료관련흔적은물론예술공

간과맛집,공방,카페등이즐비하기때문이다.아

무런사전정보없이마을을어슬렁거리다보면뜻

밖의공간과마주칠수있는즐거움을안겨준다.

근대초기전통상류한옥의모습을살펴볼수있

는 이장우가옥 (광주시민속문화재)안채는현재

수리중이다. 안채는 1899년, 문간채는 1935년에

지어졌고사랑채행랑채곳간채는1959년이후현

재모습을갖췄다고한다. 지난해 12월시작된보

수공사는이달말마무리될예정이다.

양림동에는 양림 미술관과 한희원 미술관 ,

이강하미술관 , 포도나무갤러리 , 이이남스튜

디오 , 호랑가시나무아트폴리곤 등예술공간이

자리하고 있다. 한희원 미술관내에는 작가의 작

품세계 변천상을 보여주는 여러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작가가 20년 동안 사용한 팔레트를 비롯해

1980~90년대민중미술수채화작품 귀로와 선운

사 동백 (1995년), 스며든다, 녹아든다, 나는 어

디에…(2015년), 교회당이있는마을 (2022년)

작가등작품마다강렬한인상을풍긴다.

또한 양림동에는 펭귄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입구에세워진 평화의소녀상은일본군위안부피

해자인이옥선할머니의16살과 92살모습을형상

화한작품이다.골목길내부는재치있는전라도사

투리와 정크 아트작품들로 꾸며져 있다. 지난

2020년 6월오픈한펭귄마을 공예특화거리 또한

여행자들의 눈길을 끈다. 목공예, 도자기, 디자인

아트,주얼리, 퀼트,도자기공예등다양하다.작가

들의작업현장을직접볼수있음은물론직접체

험하거나상품을구입할수있다.

■전남

▲목포서산동시화(詩畵)골목

지난 2017년영화 1987 (감독장준환)이개봉

되며목포서산동이화제에올랐다.영화에서서울

어디쯤있는동네슈퍼로등장하는 연희네슈퍼가

서산동에서 촬영됐기 때문이었다. 촬영지인 서산

동은 시화(詩畵) 골목으로널리알려져있는바

닷가마을이다. 영화개봉이후 연희네슈퍼는목

포여행자들의포토존으로인기를끌고있다.실제

운영하는슈퍼가아니라 1980년대구멍가게모습

을재연해놓았다.

비탈진골목길을따라 바보마당 (바다가보이는

마당)으로향한다. 골목길은크게세갈래로이뤄

져있다.계단을오르면서담벼락에그려진아기자

기한벽화들을감상하는재미가있다.또한벽면에

는주민들의시와그림도게시돼있다. 그중 85세

할머니의인생살이가고스란히배어있는시 <인자

성가실것이없당게>가마음에와닿는다.

젊어서남편가불고고생원없이했제/ 애기들

낳아놓고죽으믄먹이고입히고갈칠사람이없은

께/ 쌀이고댕기면서폴고살았어/ 죽도록고생을

해서골병이들어삭신이아픈디/ 애기들이다잘

되야서인자는나혼자살아도성가실것이없제.

가파른골목길을헉헉거리며오르다문득뒤를

돌아다보면바다가내려다보인다.바닷가마을골

목길에마을사람들의땀과눈물이스며있다.여전

히주민들의일상은바다와함께이어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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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바위에앉아詩읽고…무지개 108계단 시간여행

광주양림동을대표하는펭귄마을골목길.

광주양림동 펭귄마을에설치된펭귄조형물. 광주각화동시화문화마을내 광주문학관 내부.

양3동청춘발산마을의BTS제이홉벽화.광주문학관 상설전시실내 광주를대표하는문인들 코너. 시화(詩畵)를테마로한광주각화동 시화마을 벽화.


